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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① 

 
 

우리는 평판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예컨대 당신은 상사와의 급한 

약속에 늦는 사태를 감수하면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써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한다. 자동차가 고장 난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당신의 새 실크 

넥타이에 기름얼룩이 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선행과 관대한 태도가 

당신의 평판을 보장해 준다. 평판이 보장되면 무엇이 좋느냐고? 평판은 단순히 

‘그렇다더라’는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질적인 기능을 가진다. 평판은 

결과적으로는 최초의 비용보다 큰 이익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평판의 효과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즉각적인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남을 돕기도 한다. 만약 거듭되는 입소문을 통해 당신이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신뢰하게 된다면, 당신이 미래의 어느 날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는 그만큼 증대할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호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 선행의 당사자에게 그 

효과가 되돌아오는 우연을 기대할 수 있다.  

 

 

‘간접 상호주의’는 그러한 관련을 표현하는 개념어이다. “만일 내가 당신의 등을 

긁어주면 나의 이 좋은 행동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은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장려하는 믿음을 불러올 것이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내 등도 긁어줄 

것이다.”라는 의미가 그 말에 내포된다. 간접상호주의는 협력의 방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협력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에도 믿음이라는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협력은 

응분의 대가나 이득을 목적으로 한 비용의 지불이다. 평판에 대한 기대도 협력과 

관련하여 파악될 수 있다. 우리는 간접 상호주의의 맥락에서 협력이 가져올 효과를 

고려하여 평판을 구매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신경을 쓴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거나 우리가 한 일을 알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의 

행위를 좌우한다. 개인적 수준의 자선 행위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가 미래의 그림자 속에 산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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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똥깐의 본명은 동관이며 성은 조이다. 그럴싸한 자호(字號)가 있을 리 없고 

이름난 조상도, 남긴 후손도 없다. 동관이라는 이름이 똥깐으로 변한 데는 수다한 

사연이 있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똥깐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깐이를 낳고 똥깐이를 만들고 똥깐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로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똥깐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똥깐이 살다 간 은척읍에서 세 살 먹은 아이부터 여든 먹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관을 칭할 때 똥깐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똥깐이 보고 듣는 데서는 아무도 그를 동관으로도, 똥깐으로도 부를 

수 없었다. 

 

 

똥깐은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형 은관과 대략 일천 

회 이상의 드잡이질을 벌였다. 그 드잡이질은 똥깐의 타고난 체격에 담력과 기술, 

자잘한 흉터를 안겨 주었고 그가 은척 역사상 불세출의 깡패로 우뚝 서는 바탕이 

되었다. 은관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서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합기도 삼 단，유도 사 단，태권도 삼 단의 면장(免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조십단’이었다. 나쁘게 발음하면 그대로 욕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은관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고 없는 데서도 혹시 

신출귀몰하는 그들 형제가 주변에 없나 살피고 나서 ‘똥깐이가 조십단하고 술 

먹다가 전당포 주인을 깔고 앉은 사연’ 등을 즐겼다. 

 

 

그런 이야기가 은척읍 사람들에게 재밋거리가 된 것은 그때 은척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를 보거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볼 돈도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으며 볼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은관 형제의 이야기는 그들의 

뉴스였고 연재소설이자연속극이며 스포츠였고, 무엇보다도 신화였다.  

 

 

똥깐은 성장함에 따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개망나니짓으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는데 열다섯 살 때부터 외상 안 주는 집 깨부수는 일은 다반사요，외상으로 

밥 먹고 외상으로 반찬 먹고 외상으로 차 마시고 게트림하고 외상으로 만화 보고 

외상으로 다른 아이들을 두들겨 팬 뒤 외상으로 약을 사주었다.  

 

 

……[중략]…… 

 

 

소문뿐，누가 사실을 확인해 보랴. 똥깐의 이야기가 조동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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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관이 살았던 은척읍의 인구수는 매우 크고 짝수이다. 그곳 사람들은 매 시기 두 

사람씩 무작위로 짝을 지어 만나는데, 두 사람이 만나면 각자는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선행을 한 사람은 c(>0) 만

큼 손실을 보고 선행을 받은 사람은 b(>c)만큼 이익을 본다. t기에 어떤 사람에 대

한 평판의 좋고 나쁨은 그 사람이 t-1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0기를 제외한 매시기에 임의로 만난 두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평판

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은척읍의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 유형들은, 만나는 상대방에게 항

상 선행을 하는 이타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유형 I’, 만나는 상대방에게 항상 선행을 

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유형 II’, 그리고 평판이 좋은 상대방에게는 선

행을 하지만 평판이 나쁜 상대방에게는 선행을 하지 않는 상호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유형 III’이다. 상호주의자는 상대방의 평판을 전혀 모르는 0기에는 항상 상대방에게 

선행을 한다.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의 사람들의 비율은 시기별로 변화가 없고 모

두 로 같다. 은척읍의 인구 규모는 매우 크므로 각 유형의 인구 비율은 어떤 사람

이 각 유형의 사람을 상대방으로 만날 확률이기도 하다. 

t기에 평판이 좋은 사람들의 비율을 Pt라 하면 다음의 (식 1)이 성립한다. 

 

 

 

(식 1) Pt+1 =  , 단 t ≥ 1 이다. 

 

 

 

임의의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의 사람이 t (≥ 1)기에 얻게 되는 순이익의 기댓값을 

각각 , , 라 하자. 이기주의자(유형 II)는 어떤 유형의 상대방을 만나도 손실을 

전혀 보지 않는 반면 이타적인 상대방(유형 I)을 만나면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기주의자가 이타적인 상대방을 만날 확률은  이므로 이기주의자가 t (≥1)기에 

얻게 되는 순이익(=이익-손실)의 기댓값은  이다.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여 

 와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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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①과 ②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평판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Ⅱ. ③을 읽고 다음 논제에 답하시오. (25점) 

 

 

 

 

1. (식 1)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Pt가 (식 1)에 따라 변할 때 Pt는 어떤 값으

로 수렴하는지 보이시오. 

 

 

 

2. 모든 t (≥1)에 대해 Pt=P
*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P*는 위 문항 1에서 Pt가 수렴

하는 상수이다. t≥1의 경우   와 를 구하고,   = 가 성립할 조건을 b와 c를 이

용하여 표현하시오.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된 글에서 그대로 옮겨 적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1,000자(±50자)로 하고, Ⅱ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

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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